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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뜰에 토마토가 자라고 있다.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

사다 심은 적은 없다. 저절로 싹이 나고 자랐다. 3년 전 토

마토를 심었던 자리다 보니 토마토 열매가 떨어져 흙속

에 묻혀 있다가 씨앗이 발아해서 싹을 틔운 모양이라고 

짐작할 뿐이다.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니 잎과 줄기가 

무성하게 자랐다. 이리저리 넝쿨을 뻗어 가며 커가더니 

파란 열매를 맺고 어느새 빨갛게 익기 시작했다. 토마토

의 생명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하루 대여섯 알씩 

따먹는 재미가 쏠쏠하다.

 

토마토에 물을 듬뿍 주던 어느 날, 못 보던 싹이 또 고

개를 내밀고 있었다. 잡초라는 생각이 들었다. 뽑아 버릴

까 하다가 좀 더 자란 다음에 무엇인가 확인하고 뽑기로 

했다. 물을 주니 이름 모를 녀석들은 쑥쑥 자랐다. 어디

서 봤더라. 분명히 어려서 동네 어귀나 마을 근처의 숲

에서 본 적이 있다. 관계망 서비스 여기저기에 사진을 보

여주며 물었다. 잠시후 정체불명의 녀석은‘까마중’이라

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

 

어린 시절 봄이 되면 산과 들에서 진달래꽃을 따먹었

다. 늦은 봄, 초여름에 접어들 때쯤에는 아카시아꽃을 따

먹었고 이어서 버찌, 산딸기, 오디로 이어졌다. 대부분의 

사람들이 먹을 것이 귀하던 때라 이런 꽃이나 열매를 따

먹었다고 하는데,‘먹을 것’이라는 데 비중을 두기 보다

는‘어린 아이들이 어울려 다니며 즐기는 놀이’중의 하

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고, 설득력 있는 지적

이 아닐까 싶다. 도시 근교나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

4,50 이상 되신 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마을이나 학교 

근처의 산과 들을 싸다니며 웃고 떠들며 따 먹었던 추억

(기억)이 있으리라 생각한다. 버찌나 오디, 산딸기는 맛까

지 그럴 듯하지 않았던가.

 

까마중도 그런 먹거리 중의 하나였다. 여름이 막바지

에 달해 초가을로 접어들 무렵 동네 여기저기에 무성하

게 자란 풀더미 속에 까만 열매가 대롱대롱 달려 우리

를 유혹했다. 어려서 따먹은 기억은 있는데 진달래나 아

카시아. 버찌, 오디처럼 자주 먹지는 않았다. 그래서 그런

지 진달래꽃, 아카시아꽃, 버찌, 오디, 산딸기 등에 대한 

기억은 뚜렷한데 까마중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사람들

이 좀 있었다.

까마중이라는 이름은 까맣게 익은 열매가 스님의 머

리 모양과 흡사하다는 데서 유래했으리라. 지방에 따라

서는‘까마종이’또는‘깜뚜라지’라고도 불렀다. 까마중

의 학명으로 사용하는‘nigrum’은 검은 열매라는 뜻을 

담고 있다. 

식재료로 활용할 때에는 주로 어린순을 나물로 무쳐 먹

는 것이 보편적이고, 꽃잎과 줄기 등도 약재로 쓴다.

키는 20~90cm 정도이며 곧추서는 줄기에서 가지가 옆

으로 많이 나온다. 잎은 서로 어긋나 있으며 잎 가장자리

는 거의 밋밋하다. 꽃은 하얀색이며 5~7월에 잎겨드랑이

에서 몇 송이씩 무리지어 피고 꽃부리는 5갈래로 갈라진

다. 열매는 수분이 많으며 육질이 부드럽고 완전히 익어

도 벌어지지 않는다.

열매는 단맛이 나고, 순과 줄기, 뿌리 등은 약간 쓴맛이 

난다. 기력을 보충해주어 자양강장제로서의 효능이 탁

월하고,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하며 신장 결석에도 큰 도

움이 된다. 열을 내리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효과도 있다.

까마중은 꽃과 열매, 잎, 줄기 등 거의 모두를 식용, 약용

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열매는 말려서 달이거나 즙을 내면 

약처럼 복용할 수 있다. 어린순은 나물로 무쳐 먹거나 다

른 재료와 함께 볶아 먹고, 비빔밥의 재료로도 쓸 수 있

다. 뿌리와 줄기, 꽃 등은 술로 담그면 약주로 마실 수 있

다. 단 독성이 강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식중독을 

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다량을 일시에 복용하는 일은 삼

가는 것이 좋다.

드디어 우리집 까마중 6 그루가 꽃을 활짝 피웠다. 하

얀 꽃이 참 예쁘다. 까만 열매는 기억하지만 그 꽃이 이렇

게 하얗게 예쁘게 핀다고는 생각조차 못했다. 예쁜 저 하

얀 꽃이 까만 열매를 맺게 된다니. 다 익은 까마중을 한 

알 한 알 입에 넣다보면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나지 

않을까 싶다. 

사실 내가 기억하는 까마중은 시큼하지 않은 것이 달

콤하지도 않고 그냥 싱거운 맛이 아니었던가 싶다. 먹기

는 먹었지만 맛있어서 먹었던 것이 아니고 먹는 열매라니

까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따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. 

불쑥 우리집 화단에 나타난 덕분에 까마중 공부를 하

다보니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닌 약초라는 사실을 알게 되

었다. 이번 기회에 까마중 열매를 말려서 달여 먹기도 하

고 즙을 내어 마셔보고 뿌리와 줄기로 술도 담가 볼 생

각이다. 

까마중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은 술이 잘 익을 때쯤 연

락하기 바란다. 한 잔 나눠 마시며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

옛날 속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.


